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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유형(A/B) A 유형 : 현재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

 1. 프로젝트 주제는 무엇인가요?

- 비교과 프로그램인 버디 프로그램을 교양 교과목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봄

- 한국인과 외국인 학생 사이의 교류 증진과 관련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양교과목 개발

- 우리 대학 내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서로의     

   문화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서 교양 교과목이 역할하도록 함 

- 종합적인 연구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단점이나 문제점을 찾아보고 개선점을 고민하여 실제 교양      

  교과목 적용 및 실천 가능성을 분석함 

 2. 해결하고자 하는 교양 교육과정 문제는 무엇인가요?

1. 교양 교과목 내 문제점

 현재 우리 대학 교양 교과목들을 살펴본 결과, 한국인 학생과 유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진행하는 

교양 교과목이 없다는 점을 발견했다. 따라서 유학생들이 우리 대학 및 한국에 대해 배우거나 

교류할 수 있는 수 있는 교양 교과목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해 보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라는 교양 

교과목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교양 교과목 역시 한국인과 유학생 양측의 교류가 아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양으로, 한국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만을 도울 뿐, 실질적으로

한국인과의 소통의 기회, 교류의 장이 부족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2. 비교과 프로그램과의 비교

 현재 우리 대학에는 국제협력과가 진행하는 ‘버디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인 학생과 우리 대학의 유학생들을 연결시켜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그렇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한 주변인들의 반응에 따르면 물론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밑 3번의 인터뷰 내용 참고) 구체적으로 해당 비교과 

프로그램은 양측 교류에 있어서 총괄 책임자가 없다는 점, 일반 학생들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이 점을 수정 및 보완해 교양 교과목을 만들어 보려 한다.

** 따라서 우리 조는 한국인 학생과 유학생들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해 한국인 학생과 유학생들을 잇는 교류 증진 교양 교과목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3.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문제 해결의 필요성 및 중요도는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데이터 및 통계, 선행연구 자료 등 제시)

▶ ‘버디 프로그램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한국 학생과 유학생 사이의 교류 필요성 

   재고 
  >> 현재 우리 대학 학생들이 버디 프로그램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버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1. 유학생 설문조사
▹ 총 36명이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학과와 학년의 유학생이 참여하였다. 구체적인 분포는 다음과 같다.

▹ 버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내용을 살펴보자면, “To have someone I can reach out to in korea and that can help me to adapt   

 here (and to meet koreans too)”와 같이 대부분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한국인 학생들과의 교류증진를 

 바라고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자 참여를 희망하였다.



▹ 한국에 살면서 겪은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아래와 같이

  ‘다른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로 22명(61.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가 12명(33.3%) 로 높았다.

▹ 버디프로그램이 얼마나 만족스러웠냐는 질문에 

매우 만족이 19명(52.8%) 만족 8명(22.2%) 보통 6명

(16.7%) 불만족 3명(8.3%)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결과였다.

▹ 버디프로그램에 실망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실망스러웠냐는 질문에 

 “My buddy didn’t really take care of me and couldn’t help me when I had questions about          

  the university life”와 같이 버디와 충분한 교류가 부족했다는 점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대부분이었다.

▹ 특히,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가 있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I wanted to feel included in the Korean university life and I would like to be shown/experience      

 Korean life”(한국생활에 녹아들고 싶고, 한국 생활을 경험하고 싶다)’와 같은 공통적인 목표가 있었으며 

 한국인 친구와의 교류증진이었다.

▹ 버디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36명(100%) “예”라고 답했다.



2. 한국인 학생 설문조사

▹ 한국인 버디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다. 

▹ 다음과 같이 외국인 친구와의 교류와 더불

어 영어실력 향상과 외국인 친구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참여했다고 답했다.

▹ 버디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으며 

매우만족 2명(40%), 만족2명(40%)로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

▹ 버디프로그램에서 실망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는 질문에 “프로그램이 체계적이지 못하단 점”과 “교류

가 없었으며, 만날 때 버디 다이어리 작성에 대해 사진 촬영과 같은 부담”이 있다. 라고 답했다. 

▹  버디프로그램을 통해 다음과 같이 외국어능력과 더불어 외국인친구와의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다 

    답했다. 재차 시행시 참여 의향이 5명(100%)의 결과가 나왔다

▹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교류 부족과 프로그램의 한계가 존재했으며, 기회만 주어진다면 다시 참여하겠다

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 전남대학교 버디 프로그램 참여자 인터뷰
** 버디 프로그램 참여자와의 인터뷰를 진행,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 묻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찾음. 이후 개선점을 포함한 내용을 교양 교과목 제작에 활용함

<한국인 학생>

인터뷰 학생 기본 정보 : 강△△ (경영학과 19학번) / 일본인 3명과 말레이시아 1명 총 4명과 함께      

  버디 프로그램 진행 

Q1. 버디프로그램에 만족하시나요?

A1. 불만족한다. 그 이유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고, 모두 바쁘기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적었고 약속시간을 잡기 어려웠다. 또한, 일본어는 잘 하지만 영어는 잘 하지 못하는데, 

 영어로만 소통이 되는 유학생을 배정해 줘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Q2. 버디프로그램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A2. 사실 밥을 먹거나 카페를 가는 활동 이외에 활동은 하지 못했다.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 모두 함께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그랬던 것 같다. 

Q3. 버디프로그램에서 어떤 점이 가장 좋았나요?

A3. 외국인 친구가 생긴 점이 좋았다. 실제로 외국인 한 명과는 많이 친해져서 새벽까지 같이 게임을   

     하기도 했다. 또한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소개시켜 줘서 좋았다. 

Q4. 버디프로그램 활동 중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A4. 매번 만날 때마다 일지를 작성해야 돼서 힘들었다. 특히, 버디 다이어리라는 게 있는데 생각보다 

 적을 양이 많아서 귀찮기도 했다. 또한, 말레이시아 버디 친구의 경우 고기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밥 메뉴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같이 먹지 못했다.

Q5. 버디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5. 보람에 비해 힘든 것이 더 큰 것 같아 앞으로 참여할 의사는 없다. 책임감이 큰 반면, 얻는 게 크게 

 없었던 것 같다.

Q6. 버디프로그램에서 개선되면 좋겠다고 생각한 점이 있나요?

A6. 1대1 매칭으로 한 사람 당 한 명의 버디 친구를 맡아 진행하면 좋겠다. 유학생을 모집할 때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학생들, 혹은 교육을 받은 학생들 위주로 모집해 주었으면 좋겠다. 소통의 어려움이 

  크다.

Q7. 나에게 버디란?

A7.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Q8. 버디프로그램과 비슷한 교양 (외국인과 친해질 수 있는 교양)이 있다면 들을 의향이 있나요?

A8. 없다.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과 어울릴 생각은 없으며, 원하는 국적의 친구들과만 함께 버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기 때문이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해 영어권 친구들과의 소통이 어렵다.



<외국인 학생>

인터뷰 학생 기본 정보 : R△△△△ (Political science department) / 최△△ 한국인 

학생과 버디프로그램 진행

Q1. Are you satisfied with the Buddy program? why? (버디프로그램에 만족하시나요?)

A1. Yes I am because the buddy program helped me to learn more about the Korean culture 

and connect better. (그렇다. 버디 프로그램이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Q2. What activities did you do in the Buddy program? (버디프로그램에서 어떤 활동을 진행했나요?)

A2. I did quite a few activities with my friend, but the most memorable activity was when we went

 to a baseball game together. It was my first live experience, so it was a great one. 

(친구와 함께 꽤 많은 활동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함께 야구 경기를 보러 갔을 때였다. 

첫 라이브 경험이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었다.)

Q3. Was there anything difficult or difficult during the Buddy program activities? 

(버디프로그램 활동 중 어려웠던 활동이 있나요?)

A3. Not much. The only thing is that my buddy was busy with classes most of the time as she is 

an aspiring engineering student. At times it is difficult to fix plans as our schedules clash. 

(많지 않다. 유일하게 어려웠던 점은 친구가 공대 학생이었기 때문에 많이 바빠서 일정 조정과 만날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려웠다.)

Q4. Is there anything you want to improve in the Buddy program? (버디 프로그램에서 개선되면 

좋겠는 활동이 있나요?)

  A4. I would say it is better for the buddy to bring student around the campus for a tour as 

  it allows more time to explore the university. Besides, constantly keeping in touch is important as 

  it allows more connection with each other and getting to know each other more. (학생들을 데리고 

  캠퍼스 투어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싶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있으면 좋겠다.)

Q5. If you have a culture similar to the Buddy program (a culture that allows you to get close to 

foreigners), would you be willing to listen to it? Why? (버디프로그램과 비슷한 교양 (외국인과 친해질 

수 있는 교양)이 있다면 들을 의향이 있나요?)

  A5. Yes of course I would be thrilled to learn more better as we already share a few similarities. 

  It would also be easier for us to communicate as we can share common things together and 

  learn from the other culture too. (그렇다. 물론 이미 몇 가지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기에 서로의 

  문화를 더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기쁠 것이다. 또한, 공통점을 함께 공유하고 다른 

  문화에서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소통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인터뷰 내용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창구의 필요성, 일정 조정의 어려움, 소통의 어려움, 담당자의 부재 

등의 문제를 인식하였고, 이 점을 참고하여 교양교과목을 개발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4.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 대안 등은 무엇인가요?

※ 문헌 조사, 실험 설계,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안 등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을 기술  

▶ 논문 내용 분석

<논문 : 외국인 유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방안 연구>

   * 비교과 프로그램의 유형 분류 : 학업증진 / 대인관계 / 문화교류 / 진로 및 취업

   * 현재 비교과 프로그램의 현황

    : 대부분의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일회성 체험 행사나      

      문화 체험에 국한된 경우가 많다. 또한, 학생들의 요구와 프로그램이 불일치하거나, 운영이 체계적  

      이지 않은 문제가 있다.

<표 1>은 이보경 외(2012)의 연구와 최근 몇몇 대학에서 학위과정의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개설한 비

교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리한 것

* 학생들의 요구들을 분석한 결과(설문조사를 통해)

유학생들은 대인관계와 문화 교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함 => 이를 막는 장애요인이 무엇일까? 

-> 정보 부족, 시간 제약, 프로그램 홍보 부족 등이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을 나타남



*서울과 부산 지역의 대학에서 수학 중인 172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만족도와 인식, 그리고 요구사항 분

석

2016~4.4~15 (2주간 진행)

>>대인관계 및 문화교류를 가장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럼 어떻게 개발해야할까?

논문에서 제시하는 개발방안

ü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ü 명확한 운영 주체 필요, 체계적인 관리 필요

ü 외국인 요구사항분류에 따른 프로그램 개설 필요

ü 참여율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학점인정제 도입

- 학생 참여를 높이기 위한 학점 인정해줘야한다 -> 교과목화로 이를 해결

- 프로그램 유형의 분류(학업, 대인관계, 문화교류, 진로)하여 외국인 유학생 특성과 요구에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해야한다  -> 문화교류와 대인관계를 주 목적으로하는 교과목 개설하여 유학생들의      

  주요구사항을 충족 or 각 원하는 항목별에 특화된 교과목 개설/ 내국인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을 강의 계획서에 명확하게 제시

- 명확한 운영 주체 설정, 프로그램의 치계적 관리를 위한 부서 필요하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 명확한 운영 주체, 교수님. 한 학기동안의 주기적인 만남과 여러 프로그램들을 설계하여 이를    

 해결 가능

▶ 교양 교과목 개발 제안
ü 해당 내용과 문제점들을 토대로 직접 “글로벌 의사소통”이라는 교양 교과목 개발을 제안해 보려 한다.

교과목명
국문  글로벌 의사소통

영문  Global Communication
교양영역 세부영역 평가방법* 학점**
역량교양 공동체 합불제 3

수업
목표

1. 문화의 정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2. 외국인 유학생으로 하여금 한국생활에서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한국학생들과의 소통능력을 기른다. 

교과목 
요약 
설명

(100자 
이내)

외국인 유학생들은 타지생활의 어려움을 한국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문화탐방을 통한 한국의 문화를 학습한다. 한국인 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들과 

소통하며 타국의 문화를 받아들인다. 

인재상 당당하고 자유로운 전남대인
대학

핵심

역량

창의 감성 공동체
융합 문제발견해결 컴퓨팅사고 인문 문화예술 놀이 자기설계 시민 글로컬
● ○ ○ ◎

※ 핵심역량은 제1역량(●), 제2역량(◎), 제3역량(○)으로 표기(최소 1개 ~ 최대 3개 선택)

타대학 유사 교과목 운영 사례

한성대학교의 교양필수 과목인‘문화다양성과 문화 간 대화’가 있다. 이 교양은 ‘글로벌 시민의

식’ 90%와 글로벌 소통능력 10%를 목표역량으로 설정한다. 문화의 차별, 교류와 한 대에 대

해 2주간 배운다. 더불어 3주간의 조별 발표 및 토론수업이 진행되고 1주간의 문화체험이 진

행된다.

교양교과목 운영 방법

해당 수업은 문화탐방 및 토론 중심의 수업이다. 수업은 100%대면으로 진행된다. 수업방법은 

학생들의 발표, 토의, 팀기반 학습, 문화탐방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의 자국의 문화를 내용으로 

한 발표 및 토의가 주된 활동이 되며 학기 중 한국의 문화탐방을 위해 실습활동을 시행한다.



▹ 세부 진도 및 강의 주제는 논문 [외국인 유학생 대상 교양수업이 수강생들의 글로벌시민의식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 _ <문화다양성과 문화간 대화> 수업을 중심으로] 內 표4를 

참고해 구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표4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평가방식의 경우,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패논패 방식으로 진행    

    하는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5.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나타나는 성과(효과)는 무엇인가요?

- 기존 비교과 프로그램(버디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교양 교과목을 새롭게 개설함으로써 해

결해 나갈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수업 내 시간이 정기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시간 조정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 실제 다양한 유학생들과 어울리고 싶은 학생들이 참여하려 하기 때문에 접근성 및 책임있는 활동 진행

이 가능하다.

- 책임자(담당 교수)가 생기게 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운영 및 커리큘럼이 생겨 전문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멘토링이나 고민 상담과 같은 부분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교양이기 때문에 단발성이 아닌 시간이 정해진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 다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를 초빙해 수업 내 특강을 진행할 수 있다. 

- 토론식 수업 방식 도입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함께 글로벌 이슈를 토의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다.


